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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선단체 셋 중 둘은 수요가 늘었는데 절반은 돈이 끊기면 여섯 달

을 못 버틴다 — 곳간을 여는 재단들이 "5%는 바닥"이라고 말하기 시

작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올해 두 번째 세계기부보고서를 냈다. 지난봄 기부자 편에 이어 이번에

는 단체 편이다. 2월부터 6월까지 33개국 자선단체 대표 5,400여 명을 조사했다. 지난 한 해 도움

을 청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단체가 67%였고, 셋 중 하나 이상은 '크게' 늘었다고 답했다. 거의 절반

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고, 대다수는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봤다. 가장 크게 짓눌린 곳은 노숙인 지

원 단체였다. 77%가 수요 증가를 겪었고 그중 83%가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돈 쪽 숫자는 더 날카롭다. 응답 단체의 61%가 가장 큰 걱정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꼽았다.

37%가 수입원을 넓혔지만 셋 중 하나는 적립금을 헐어 부족분을 메웠고, 넷 중 하나는 인력을 줄였

다. 수입원이 한 곳에서 갑자기 끊겨도 버틸 만큼 다양하다고 자신한 단체는 다섯 중 하나뿐이었고,

T H I S  W E E K  P O I N T

33개국 자선단체 5,400여 곳에 물으니 셋 중 둘이 지난 한 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답했고, 거의 절반은 외부 재원이 끊기면 여섯 달을 버티지 못한다고 했다.

같은 주 미국의 한 재단은 기본재산 전부를 쓰고 문을 닫겠다고 밝히며 다른 재단들에

해마다 자산의 5%만 내는 관행을 넘어서라고 요구했다. 곳간을 지키는 쪽과 여는

쪽이 공개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45년 된 프로보노 중개 기관이 폐업을 발표했다가 3주 만에 되살아났다.

재원자 아홉 곳이 2028년 말까지의 운영비를 함께 댔다. 봉사자와 단체를 이어 주는

'가운데'가 한 해 6,000명 가까운 이사·전문 봉사자를 연결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를 먹여 살리는 돈은 어디에도 배정돼 있지 않았다.

이탈리아에서는 미성년 후견 자원봉사자 4,588명이 한 해 8,033건의 매칭을

해냈지만,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면 관계는 거의 늘 끊긴다. 같은 나라의

식료품 지원망은 한 해 290만 명에게 닿으면서도 누구의 식탁이 달라졌는지는 세지

못한다. 몇 명에게 건넸는지와 무엇이 이어졌는지 사이의 간격이 이번 호를 관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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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절반은 외부 재원이 멈추면 여섯 달을 넘기지 못한다고 답했다. 앞으로 3년을 재정과 운영 양

쪽에서 준비돼 있다고 느끼는 단체는 다섯 중 둘에 못 미쳤다. CAF의 마크 그리어 대표는 재원자들

이 유연하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주 미국에서 이 요구에 가장 급진적으로 답한 곳이 나왔다. 월리스 글로벌 펀드(WGF)는 기본

재산 전부를 소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5개월 동안 이미 2,400만 달러를 민주주의 운동과 활동

가, 소송, 운동 기반 조직에 냈고, 올해 공개된 미국 국세청 신고서 기준 총자산은 5,460만 달러다.

여성 할례 근절을 위한 1,500만 달러 기금과, 경제 권력의 정치 개입에 맞설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정책연구소 기본재산에 1,000만 달러를 약속한 것도 이 소진 계획의 일부다.

재단은 다른 재단들에 법이 요구하는 연 5% 지출을 넘어 최소 10%, 필요하면 100%까지 내라고

촉구하며 "spend until it hurts"라는 말을 썼다. 근거로 든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10억 달러가 넘

는 미국 재단 144곳의 2024년 지출률 중앙값은 5.1%였고, 10%에 못 미친 곳들이 10%를 냈다면

그해 234억 달러가 더 흘러갔을 것이다.

뉴욕에서 열린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다. 빌 클린턴은 참석자들에게

"step into the void created by retreating governments", 즉 물러나는 정부가 남긴 빈자리에

들어서라고 했다. 마거릿 케이시 재단의 카먼 로하스 대표는 지금은 돈을 많이, 당장 내야 할 때라

고 말했다. 이 재단은 연방 지원 삭감의 충격을 받는 지역을 위해 2025년 기본재산을 헐어 1억

3,500만 달러를 냈고, 지난 6월에는 앞으로 10년의 기부 규모를 5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

혔다. 로하스는 5% 규정을 천장이 아니라 바닥으로 다시 보자고 했다.

근거 — 지난 4주 동안 사회공헌·비영리 전문 매체 9곳(영국·미국·스페인 등)이 재단의

기본재산 소진과 연간 지출 비율을 다룬 기사 42건을 냈고, 주마다 9~12건으로 끊기지

않았다.

한국 시사점 — 한국의 수요 쪽 사정도 영국 보고서와 방향이 같다. 지난 호에 전한 대로

아름다운재단이 9월 16일 서울에서 발표한 조사에서 2025년 국내 기부 참여율은 57.1%

로 2021년 61.2%에서 두 번 연속 내려갔다. 돕겠다는 사람은 줄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

은 늘어나는 가위 모양이다. 이 상황에서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가 보고서에서 가져올 대

목은 '얼마를 냈는가'보다 '어떤 모양의 돈을 냈는가'다.

수혜 단체의 절반이 여섯 달 버티기가 어렵다면, 단발 행사와 물품 후원은 그 단체의 생존

기간을 늘려 주지 못한다. 한국 기업 사회공헌 예산은 대개 사업 단위로 편성되고 사업이

끝나면 다음 해 다시 공모하는 구조다. 그 구조에서 단체는 매년 여섯 달짜리 불안을 반복

한다. 다년 약정과 운영비 인정 비율을 협약서에 적는 것만으로도 받는 쪽의 계산이 달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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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 재단이 '영속'을 버리는 이유는 급해서가 아니라 기다리는 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영국·미국 · 이번 주)

왜 중요한가. 기본재산을 지키며 5%만 쓰는 모델은 '미래 세대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것

이고 그때도 돈이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이번 주 두 재단이 버린 것은 그 전제

다.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지금 1달러가 10년 뒤 1달러보다 더 많은 것을 지킨다는 판

단이다. CAF 보고서가 여기에 숫자를 붙였다. 셋 중 하나가 적립금을 헐고 넷 중 하나가

사람을 줄였다면, 지원을 미룬 사이 단체가 사라지는 비용은 투자 수익보다 크다. 재단의

시간표와 현장 단체의 시간표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흐름의 본체다. 흥미로운

것은 요구의 형식이다. WGF는 자기 결정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재단들을 향

해 지출 비율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재단 세계에서 '얼마를 쓰는가'가 조용한 내부

결정에서 서로 비교되는 공개 지표로 바뀌고 있다.

승자와 패자. 앞서가는 쪽은 소진이나 상향 지출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재단들이다. WGF

와 마거릿 케이시 재단은 지원 대상 단체와 활동가 사이에서 '위기 때 곁에 있던 재원

자'라는 신뢰를 얻는다. 그 신뢰는 다음 세대의 기부자와 협력자를 끌어오는 자산이 된

다. 수요 증가를 가장 먼저 흡수하는 노숙인 지원처럼 현장형 단체도, 유연한 돈이 늘면

가장 먼저 숨통이 트인다. 불리해지는 쪽은 자산 규모는 큰데 지출률이 법정 최저선에 붙

어 있는 대형 재단들이다. 비교표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숫자는 해명해야 할 대상이 된

다. 사업 단위로만 돈을 내고 운영비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 재단도 같은 압력을 받는다.

한국 적용. IPARK현대산업개발이 9월 21일 서울 코엑스의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에 8,300만 원의 사회공헌 기금을 전달한 것처럼, 국내 기업 기부의 상당

수는 행사 형식의 지정 기탁으로 이뤄진다. 이런 기탁에 두 줄만 더해도 이번 주의 교훈

을 옮겨 심을 수 있다. ① 기탁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배분 단체의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명시한다. ② 같은 금액을 3년에 나눠 약정하고, 해마다 재심사 대신 짧은 근황 보고만

받는다. 금액을 늘리지 않고도 받는 쪽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함정. '기본재산 소진'을 멋진 선언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 WGF는 자산 5,460만 달러의

중형 재단이고, 소진 결정은 명확한 사명(민주주의·기후·기업 책임)과 결합돼 있다. 사

명이 흐릿한 조직이 곳간만 빨리 비우면 흩뿌리기가 된다. 또 5% 규정은 미국 세법의 틀

이라 한국 공익법인 제도와 바로 비교할 수 없다. 옮겨 올 것은 비율 숫자가 아니라 '지출

속도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습관'이다.

출처: Third Sector (영국, 2026-09) — Over two-thirds of charities worldwide report rising

demand, research finds · Alliance magazine (영국, 2026-09) — Wallace Global Fund to spend

endowment, calls on US foundations to go above minimum payout ·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미국, 2026-09) — Bill Clinton calls on leaders to fill gaps left by 'retreating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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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견인 4,588명, 매칭 8,033건 — 그런데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옮

겨 가면 관계는 거의 늘 끊긴다: 봉사와 돌봄의 성패는 '몇 명'이 아니

라 '끊기지 않는가'에서 갈린다

이탈리아에는 보호자 없이 들어온 외국 국적 미성년자 곁에 시민이 법적 후견인으로 서는 제도가

있다. 2017년 이른바 잠파법으로 시작된 자원 후견인 제도다. 아동청소년 권리보장기관이 유럽 이

민통합기금 사업으로 진행한 점검 결과가 이번 주 공개됐다. 2025년 말 기준 소년법원 명부에 오른

자원 후견인은 4,588명으로 1년 새 2% 늘었다. 지난 한 해 아이와 후견인의 매칭은 8,033건이었

다. 2017년 이후 양성 과정은 전국에서 167회 열렸고 2025년에만 23회로 전년보다 30% 늘었다.

과정을 시작한 6,810명 가운데 6,098명이 마쳤고 5,076명이 명부 등재에 동의해, 시작한 사람의

74.5%가 실제 후견인 후보가 됐다.

숫자만 보면 순조롭다. 그러나 점검 책임자는 이렇게 요약했다. «I numeri non bastano», 숫자로

는 모자란다는 것이다. 현장 조사가 드러낸 것은 쪼개진 체계였다. 법원과 권리보장기관, 지방정부,

보건 서비스, 보호시설이 따로 움직이고, 행정 병목 사이에서 후견인이 홀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이가 소년사법 체계에 들어가면 열 명 중 셋만 후견인이 있었고, 그마저 아이가 다른 지역으

로 이송되면 관계가 거의 언제나 끊겼다.

현장이 찾아낸 처방은 작고 구체적이다. 임명 전에 후견인에게 먼저 연락해 실제로 맡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선서하는 날 곁에서 불안을 들어 준다. 명부에 위치 정보를 붙여 아이와 가까운 사람을

찾는다. 지역마다 후견인 모임을 만들어 소진과 고립을 막는다. 이미 그 시설 실무자를 아는 후견인

에게 같은 시설 아이를 맡긴다.

같은 주 다른 이탈리아 매체는 이주민·빈곤층 보건을 맡은 국립기관의 방식을 소개했다. 이 기관은

사람을 병원으로 안내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로마 진료소에서 행정 절차를 도와주고 문화 매개

자가 치료 과정 전체를 동행한다. 이동 진료차로 사람을 찾아 나서고, 지역 보건당국이 그 사람을

이어받게 한다. 남부 7개 지역에서는 38개 보건당국과 272개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이동 진료차

76대와 치과 진료차 38대를 굴린다. 기관 책임자는 자기 역할을 "fungere da collante", 접착제

노릇이라고 했다. 새 경로를 만드는 대신 기존 경로가 끊기지 않게 붙여 두는 일이다.

한국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다.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해 온 남기찬 칼럼니스트는 이번 주 칼럼에서

"그건 ○○ 선생님만 알아요"라는 말을 센터가 위험하다는 징후로 꼽았다. 어르신이 어떤 요일을

좋아하는지, 요양보호사가 왜 두 번 바뀌었는지가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 사람이 떠나는

날 가족은 부모의 사정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한다. 그는 좋은 인수인계가 서류를 넘기는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무엇을 했고, 그 뒤 어떻게 됐는가'를 잇는 일이라고 썼다.

근거 — 지난 4주 동안 돌봄과 봉사 관계의 연속성(후견·인수인계·치료의 연속성)을 정

면으로 다룬 기사는 이탈리아·한국·유럽의 사회복지 전문 매체 5곳에서 7건이었고, 그

중 4건이 마지막 한 주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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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사점 — 한국의 대표적인 장기 봉사 제도도 같은 시험대에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

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2007년 노인복지관에서

시작해 2026년 기준 4만80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규모로 컸고, 9월 14일 대전에서

20회째 대축제를 열었다. 20년 동안 쌓인 것은 참여자 수만이 아니라 같은 봉사단이 같은

동네, 같은 시설을 오래 맡으며 생긴 관계다. 그런데 사업의 보고 체계는 대개 참여 인원

과 활동 시간을 센다. 이탈리아 점검이 보여 주듯 인원은 늘어도 관계는 전환점마다 끊길

수 있다. 봉사단장이 바뀌거나 수행기관이 바뀌는 순간, 그리고 봉사를 받는 사람이 이사

하거나 입원하는 순간이 그 전환점이다. 이 전환점을 따로 세어 보는 것이 다음 20년의

과제다.

🔒  심층 — 자원봉사 인프라의 다음 성과 지표는 '매칭 수'가 아니라 '전환점 생존

율'이다 (이탈리아·한국 · 이번 주)

왜 중요한가. 봉사와 돌봄 사업은 오랫동안 입구를 세어 왔다. 양성 과정 수료자, 등록자,

매칭 건수가 그것이다. 이탈리아 점검이 가치 있는 이유는 입구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가

끊기는 지점을 찾아냈다는 데 있다. 이송, 담당자 교체, 기관 간 경계가 그 지점이다. 이

지점들은 어느 한 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 사이에 있다. 그래서 어느 기관도

세지 않는다. 국립 보건기관이 스스로를 '접착제'라고 부른 것, 방문요양 칼럼이 '에이스

한 명'에 기대는 센터를 경계한 것은 같은 구조를 다른 쪽에서 본 것이다. 사람이 바뀌어

도 관계의 맥락이 남는 설계가 봉사의 질을 가른다.

승자와 패자. 앞서가는 쪽은 매칭 뒤의 과정을 설계한 곳이다. 이탈리아에서 돈 칼라브리

아 재단 같은 현장 단체는 임명 전 확인 전화와 선서일 동행 같은 작은 절차로 관계의 첫

고비를 넘기게 한다. 이주민 보건 기관은 38개 지역 보건당국과 협약을 맺어 이어받는

쪽을 미리 정해 둔다. 뒤처지는 쪽은 명부를 길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곳이다. 명부가 길

어질수록 보고서는 좋아 보이지만, 후견인이 고립되고 소진되면 다음 해 등록자는 줄어

든다. 한 사람의 헌신에 기대 돌아가는 소규모 돌봄 기관도 그 사람이 떠나는 날 서비스

의 질이 무너진다.

한국 적용. 경남 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추석에 약 600가구에 위문품을 전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공공시설 지킴이)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이웃 가정을 직접 찾아가게

했다. 이 방식을 '한 번의 배달'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같은 집을 계속 맡는 관계'로 설계

하면 연속성이 성과가 된다. 기업이 이런 사업을 후원할 때 협약서에 두 가지를 넣을 수

있다. ① 방문자와 가구의 짝을 가능한 한 1년 이상 유지하고, 바뀔 때는 짧은 인수 메모

를 남긴다. ② 결과 보고에 전달 가구 수와 함께 '지난해와 같은 방문자가 찾아간 가구 비

율'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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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연속성을 강조하다 보면 관계를 특정 봉사자 개인에게 묶어 두는 쪽으로 기울기 쉽

다. 이탈리아 사례가 보여 주듯 관계를 지키는 것은 개인의 헌신이 아니라 명부 갱신·지

역 모임·인수 절차 같은 구조다. 또 이탈리아 소년사법 조사는 표본이 80명뿐이라 비율

수치를 일반화하면 안 된다. 옮겨 올 것은 숫자가 아니라 '전환점을 따로 세는 방식'이다.

출처: Vita.it (이탈리아, 2026-09) — Tutori volontari a quota 4.588: la sfida è la continuità della

relazione · Percorsi di Secondo Welfare (이탈리아, 2026-09) — Prossimità e reti territoriali per

garantire continuità nelle cure · 캐어유 뉴스 (한국, 2026-09) — [남기찬 칼럼] 좋은 돌봄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3. 45년 된 프로보노 중개 기관이 문을 닫겠다고 한 지 3주 만에 되살

아났다 — 봉사를 이어 주는 '가운데'에는 누가 돈을 대는가

영국의 리치 발런티어링(Reach Volunteering)은 전문 기술을 가진 봉사자와 이사 후보를 자선단

체와 이어 주는 기관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곳을 통해 단체들이 모집한 봉사자와 이사는 3만

4,000명이 넘는다. 2025년에는 5,996명으로 역대 최다였고, 이들이 보탠 전문성은 약 6,000만 파

운드어치로 추산된다. 영국 비영리 부문에서 이사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단일 창구다. 그런 기관이

9월 1일 45년 만에 문을 닫겠다고 발표했다. 11월 30일까지 12주에 걸친 폐업 계획이었다. 살아남

으려면 최소 2년 동안 해마다 약 20만 파운드가 필요했고, 그 돈이 9월 10일까지 확보돼야 했다.

3주 뒤 결정이 뒤집혔다. 재단과 기관 아홉 곳이 2028년 말까지의 운영비를 함께 대기로 했다. 윌

리엄 그랜트 재단, 시티 브리지 재단, 클로스워커스 컴퍼니, 헨리 스미스 재단, 로이즈은행 재단, 런

던광역시, 디스 데이, 영국 포스트코드 복권, 그리고 개인 기부자 한 명이다. 지원 총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닛 손 대표는 "an extraordinary and joyful reversal"이라고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관이 폐업을 발표하며 밝힌 이유다. 재원자들이 특정 지역과 특정 대의, 특정

집단에 초점을 좁히면서 모든 규모의 단체를 받치는 기반 조직에는 돈이 가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제인 아이드 이사장은 이번 공동 지원이 기반 조직 지원에 관한 새로운 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

란다고 했고, 참여 재원자들은 협력을 이어 가며 다른 재원자도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또 하나의 기반 조직 소식이 나왔다. 기업 출신 전문가들이 소규모 자선단체에 무료로 경영

자문을 해 온 크랜필드 트러스트가 가필드 웨스턴 재단에서 3년간 45만 파운드를 받는다. 멘토링과

동료 모임, 거버넌스·재무·전략 워크숍을 묶어 2029년까지 소규모 단체 리더에게 8,000회 넘는

무료 학습·지원 기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가필드 웨스턴 재단은 2024~25 회계연도에 2,967개

단체에 1억 3,000만 파운드 가까이를 지원했다.

임직원이 움직인다 — 자원봉사·프로보노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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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기업 봉사 프로그램을 설계해 온 리얼라이즈드 워스가 봉사 시간이라는 숫자를 정면으

로 문제 삼았다. 두 회사가 똑같이 1만 시간을 보고해도, 한 곳은 일을 마치고 사진을 찍고 흩어지고

다른 곳은 단체와의 관계와 사후 대화까지 설계했다면 두 숫자의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글

은 이렇게 적었다. "The output can be identical. The value can be radically different." 대

안으로 연말에야 확인되는 결과 지표 대신 지금 손쓸 수 있는 선행 지표를 제안했다. 새 봉사자가

90일 안에 두 번째 활동을 하는 비율, 봉사 리더가 팀과 사후 대화를 진행한 횟수 같은 것들이다.

근거 — 지난 4주 동안 전문성 기부(프로보노·기술 기반 봉사·이사 매칭)를 다룬 사회공

헌 기사는 미국·영국·멕시코·한국의 6개 매체에서 7건이었다(변호사 무료 변론처럼 사

회공헌 프로그램이 아닌 기사는 빼고 셌다).

한국 시사점 — 한국에도 비슷한 '가운데'가 막 만들어지고 있다. 9월 19일 부천에서 가톨

릭대학교 앵커사업단이 「잇다」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대학생 13개 팀과 중

장년 전문 멘토 15명이 사회연대경제기업 10곳의 실제 경영 과제를 12월까지 함께 푸는

구조이고, 12월 22일 성과공유회가 잡혀 있다. 멘토들은 국민연금나눔재단의 브릿지커

리어 과정에서 길러졌고, 운영은 사회적기업 캐어유가 맡는다. 영국 사례가 한국에 던지

는 질문은 이 구조가 한 해 사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누가 중개 비용을 대느냐다. 멘토와

기업을 짝짓고, 과제를 다듬고, 중간에 흔들리는 팀을 붙잡는 일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 일이 없으면 프로보노는 한 번의 자문회로 끝난다.

🔒 심층 — 기업 프로보노의 병목은 봉사자가 아니라 중개자의 운영비다 (영국·미국·

한국 · 이번 주)

왜 중요한가.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프로보노는 늘 매력적인 선택지다. 임직원의 전

문성을 쓰고, 현금보다 가치가 커 보이고, 직원 몰입에도 좋다. 그런데 리치의 폐업 위기

는 그 가치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드러냈다. 한 해 5,996명을 연결해 6,000만 파운

드어치의 전문성을 흐르게 한 기관이 한 해 20만 파운드를 구하지 못했다. 재원자들이

성과를 '특정 지역·특정 대상'으로 좁혀 요구하면서, 모든 단체에 두루 쓰이는 중개 기능

은 어느 재원자의 과녁에도 들지 않게 된 것이다. 봉사자 쪽 공급은 넘치는데 중개 쪽이

가늘어지는 비대칭이 이번 주의 핵심이다.

승자와 패자. 앞서가는 쪽은 아홉 재원자처럼 '가운데'를 공동으로 떠받치는 구조를 만든

곳이다. 로이즈은행 재단과 런던광역시가 같은 줄에 선 것은 기업 재단과 지방정부가 기

반 조직을 공동 자산으로 본다는 뜻이다. 크랜필드 트러스트처럼 자문을 멘토링·동료 모

임·교육으로 묶어 체계화한 중개자도 강해진다. 불리해지는 쪽은 자사 임직원 봉사 시간

을 늘리는 데만 돈을 쓰고 그 봉사가 흐를 길은 남에게 맡기는 기업이다. 중개자가 사라

지면 그 회사의 봉사 시간은 연결될 곳을 잃는다. 그리고 봉사 시간을 성과로 보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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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수록 리얼라이즈드 워스의 지적처럼 숫자와 가치의 간격을 해명해야 할 처지가 된

다.

한국 적용. 국민연금나눔재단이 길러 낸 중장년 멘토 15명이 한 학기 동안 10개 기업을

맡는 「잇다」 구조는, 퇴직을 앞둔 임직원이 많은 국내 대기업에 그대로 옮겨 심을 수

있다. ① 퇴직 예정자 교육 과정에 프로보노 멘토 트랙을 넣고, ② 매칭과 과제 설계를 맡

는 외부 중개 기관의 운영비를 사회공헌 예산에 별도 항목으로 잡는다. 봉사 시간 대신

'두 번째 과제까지 이어진 멘토 비율'을 선행 지표로 삼으면 프로그램이 첫해 행사로 끝

나지 않는다.

함정. 리치의 부활을 '위기에 몰리면 누군가 구해 준다'는 교훈으로 읽으면 곤란하다. 이

번 구제는 폐업 발표라는 극단적 경보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지원 총액도 공개되지 않았

다. 또 영국 기관의 추산치(6,000만 파운드어치의 전문성)는 기관 자체 계산이라 그대로

인용해 국내 프로그램의 가치를 부풀리면 안 된다. 옮겨 올 것은 금액이 아니라 '중개 비

용을 예산의 독립 항목으로 보는 관점'이다.

출처: UK Fundraising (영국, 2026-09) — Reach Volunteering reverses closure after nine funders

and donors unite to fund it to 2028 · UK Fundraising (영국, 2026-09) — Garfield Weston funds

Cranfield Trust leadership · Realized Worth (미국, 2026-09) — Entrepreneurial Skills for Social

Impact Leaders — Your KPIs are Lying to You · 캐어유 뉴스 (한국, 2026-09) — 가톨릭대학교

앵커사업단, 중장년 전문멘토·사회연대경제기업과 「잇다」 프로보노 프로그램 발대식 개최

4. "프로그램이 아니라 권한에 돈을 댄다" — 미국 재단은 주민과 정부

의 공동 통치를, 이탈리아 지방정부는 민관 연결망을 공모 조건으로 걸

었다

미국 최대 보건 재단 가운데 하나인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RWJF)의 두 담당자가 인종정의 단체 레

이스 포워드와 나눈 대담이 이번 주 공개됐다. 주제는 공동 통치(co-governance)다. 주민이 현장

의 경험을 가져와 정부와 함께 해법을 만들고, 정부는 전문성과 공공 자원으로 그 해법을 실현하며,

재단은 그 과정에 돈을 댄다는 구상이다. 정책 담당 지리다르 말리아는 재단이 예전에는 법과 규정

같은 정부의 '산출물'에만 관심을 뒀다고 돌아봤다. 이제는 정부라는 시스템 자체, 즉 누구에게 봉

사하고 누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다고 했다.

함께 푸는 문제 — 협력적 거버넌스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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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동 통치가 이미 늘 일어나고 있지만 "usually happening in the interest of the

wealthy"라고 짚었다. 지역에서는 부동산 업계가, 연방에서는 제약 업계가 정부 결정에 깊이 관여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밀려나 있던 주민에게도 같은 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 이 재단

의 논리다. 5년 전만 해도 재단 안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재원자가 아닌데 왜 이걸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지금은 건강과 민주주의의 연결을 대부분이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대서양 건너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는 같은 논리를 공모 설계에 넣었다. 여성의 경제 참여와

일·돌봄 양립을 지원하는 2년짜리 공모에 160만 유로를 배정했는데, 이번에는 지원 자격을 지방정

부와 공식 등록된 제3섹터 단체로만 한정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 연결망을 만드

는 사업에 가점을 준다. 사업비는 건당 1만~5만 유로이고 주 정부가 최대 80%를 대며, 신청은 10

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사업은 2027년에 시작해 2028년 말까지 끝내야 한다. 직전

2025~26년 공모로는 58개 사업이 지원됐다. 이 흐름은 한 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피에몬테주는 개

별 기업 대신 기업 연결망에 지원하고, 롬바르디아주는 10년 넘게 일·돌봄 양립을 위한 지역 연결

망을 지원해 왔다.

한국에서도 같은 주에 이 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가

9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돌봄 시스템 전환' 지역 워크숍을 열었고, 아시아·태평양과 중

남미 11개국의 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민간 관계자 80여 명이 모였다. 여기서 중심 개념은 '돌

봄 도시'였다. 콜롬비아 보고타는 걸어서 닿는 거리에 돌봄자를 위한 교육·상담·소득 서비스를 모

은 '돌봄 블록'을 만들었다. 보고타 여성 인구의 30%가 전업 무급 돌봄자이고 그중 90%가 저소득

층이라는 조사가 출발점이었다. 바르셀로나는 약 35만 5,000명의 집중 돌봄자를 위해 시립 거점을

세웠다. 워크숍 오후에는 민관협력으로 돌봄 체계를 바꾸는 정책 포럼이 이어졌다.

근거 — 지난 4주 동안 민관 공동 설계·공동 운영(공동 통치, 공동 설계, 콜렉티브 임팩

트, 민관협력)을 다룬 기사는 이탈리아·한국·미국·영국·유럽연합의 사회공헌 전문 매체

10곳에서 23건이었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4~8건씩 나왔다.

한국 시사점 — 9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서울 워크숍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해외 사

례보다 한국 사례였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이 지방민주주의 보고서에 실은 '돌봄 도시를 향

하여'는 인도네시아 본탕, 브라질 사우바도르와 함께 광주광역시의 '광주형 커뮤니티케

어'를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국내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국제무대에서 민관 공동 설

계의 실천으로 읽히고 있다는 뜻이다. 기업·공공기관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이것은 기회

다. 지방정부가 이미 돌봄 체계를 다시 짜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을 따로 만들

기보다 그 체계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편이 효과가 크다. 광주처럼 모델이

있는 지역에 먼저 묻는 것, '무엇을 후원할까'가 아니라 '어느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가 출

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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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 재원자가 '누구와 함께 신청하라'를 조건으로 거는 순간 거버넌스가 설계

된다 (미국·이탈리아·한국 · 이번 주)

왜 중요한가. 협력적 거버넌스는 대개 선언으로 시작해 회의로 끝난다. 이번 주 두 사례

는 그것을 돈의 조건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다르다. RWJF는 정책 결과물 대신 주민이 정

부 의제에 참여하는 구조 자체에 돈을 대겠다고 했고, 에밀리아로마냐주는 지원 자격과

가점으로 민관 연결망을 사실상 필수로 만들었다. 재원의 조건이 바뀌면 신청하는 쪽의

행동이 바뀐다. 누구와 손잡고 올지, 누가 운영 권한을 나눠 가질지를 신청서 단계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리아의 지적도 중요하다. 공동 통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힘 있는 쪽이 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다.

승자와 패자. 앞서가는 쪽은 이미 연결망을 갖춘 지방정부와 중간지원조직이다. 롬바르

디아처럼 10년 넘게 지역 연결망을 굴려 온 곳은 새 공모가 나와도 파트너를 찾느라 시

간을 쓰지 않는다. RWJF의 파트너인 레이스 포워드처럼 정부와 주민 사이 통로 역할을

해 온 단체도 재원이 늘어난다. 불리해지는 쪽은 단독 사업에 익숙한 대형 단체와, 자사

이름을 단 단독 프로그램을 고집하는 기업이다. 공모 조건이 연결망을 요구하면 '우리 브

랜드의 사업'은 설 자리가 줄어든다.

한국 적용. 행정안전부가 9월 22일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은 중앙·지방정부가

5년 기본계획과 1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지방정부 합동평가 지표를 새로 만들겠다는 틀

을 담았다.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책의 내용보다 이 틀이다. 지방정부 평가

지표에 민관 협력 항목이 들어가면 지자체는 함께할 기업·공공기관을 찾게 된다. ① 사

업장이 있는 지자체의 시행계획 공청회에 사회공헌 담당자를 보내 빈칸을 확인하고, ②

공모에 들어갈 때 지자체·중간지원조직·현장 단체를 공동 신청자로 묶는다. 에밀리아로

마냐식의 '함께 신청'을 기업 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셈이다.

함정. 공동 통치를 '주민 의견 청취 행사'로 축소하면 가장 흔한 실패가 된다. RWJF 대담

이 강조한 것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지 주민이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기업이 이 구조에 들어갈 때도 운영 권한을 나눌 준비 없이 이름만 올리면 연

결망은 서류로만 남는다. 또 재원자가 연결망을 조건으로 너무 세게 걸면 급조된 협약서

만 늘어날 수 있다.

출처: Nonprofit Quarterly (미국, 2026-09) — Funding Power, Not Just Programs: A

Conversation on Co-Governance · Percorsi di Secondo Welfare (이탈리아, 2026-09) — Parità e

conciliazione: l'Emilia-Romagna scommette sulle reti territoriali · 이로운넷 (한국, 2026-09) —

"돌봄에 투자하면 일자리 3억개"…유엔여성기구가 던진 해법 · 이로운넷 (한국, 2026-09) —

'사회연대경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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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해 290만 명에게 식료품을 건넸지만 누구의 식탁이 달라졌는지

는 모른다 — 명절 꾸러미의 수를 세는 일과 안부를 세는 일

이탈리아 사회복지 연구 매체가 지역별 식품 불안 지도를 바탕으로 이탈리아의 식료품 지원망을 뜯

어봤다. 규모는 크다. 유럽 빈곤층 지원기금은 2022년 한 해 약 290만 명에게 닿았다. 1만 곳 넘는

지역 단체와 190곳 안팎의 거점 단체를 거쳐 1,600만 끼가 넘는 식사와 1,300만 개 가까운 식품 꾸

러미, 10만 톤 넘는 식품이 나갔다. 2018~2022년 유럽연합 전체 수혜자의 절반 이상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여기에 국가 식품 지원기금과, 사회보장공단과 지방정부가 가구를 골라 지급

하는 선불카드가 더해진다. 선불카드는 2025년 115만 7,179장, 약 5억 7,900만 유로어치가 나갔

다.

그런데 글이 짚은 것은 규모가 아니라 빈칸이다. 세 경로 가운데 둘은 거의 같은 배급망을 쓰기 때

문에 같은 가구가 겹쳐 받을 수 있다. 통합된 기록이 없으니 경로가 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은

것인지,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이 간 것인지 알 수 없다. 2025년 1억 2,800만 유로, 2026년 1억

2,600만 유로의 식품 예산도 계획 숫자일 뿐 실제로 몇 명에게 얼마나 꾸준히 닿았는지는 알려 주

지 않는다.

글은 네 층을 나눠 보자고 제안했다. 얼마나 나눠 줬는지(산출), 필요한 사람 중 얼마에게 닿았는지

(도달), 얼마나 자주 오래 줬는지(강도), 그래서 식생활과 건강, 서비스 접근이 달라졌는지(결과)다.

지금 가장 약한 것이 마지막 층이다. 파스타와 쌀 같은 보관 쉬운 식품 위주라 영양 적정성도 낮게

나온다. 동시에 글은 이 지원망이 노동 빈곤층과 연금이 적은 어르신처럼 공식 서비스 밖에 있는 사

람을 가장 먼저 만나는 관찰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밀라노에서는 이 빈칸을 채우려는 단체의 한 해 결산이 나왔다. 30년 넘게 노숙인 지원을 해 온 프

로제토 아르카 재단은 지난 한 해 111개 서비스로 4만 5,700명(이탈리아 안에서는 3만 명)을 도왔

다. 208개 도시에서 활동하고, 시설과 주택에 6,000명 넘게 머물게 해 전년보다 36% 늘었다. 퇴소

한 1,846명 가운데 85%가 자립(40%)하거나 다른 돌봄·포용 서비스로 이어졌다고 재단은 밝혔다.

봉사자는 1,135명이고 82%가 밀라노에 있다. 밀라노시 복지 담당 부시장은 이 재단을 시와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핵심 파트너로 소개하며 시가 '공유 행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근거 — 지난 4주 동안 식료품 나눔(푸드뱅크·식품 꾸러미·연대 식료품점)을 다룬 사회

공헌 기사는 한국·이탈리아·영국·미국·유럽의 15개 매체에서 26건이었고, 추석 직전

주(9월 12~18일)에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 현장 — 우리 동네를 바꾸는 법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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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사점 — 한국의 추석 나눔은 이 네 층 중 어디에 서 있을까. 경기 양주시사회복지

협의회와 이마트 양주점은 2011년 협약을 맺은 뒤 15년째 명절 꾸러미를 전하고 있고,

올해는 9월 15일 166세대에 식료품 세트를 보냈다. 눈여겨볼 것은 방식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들이 대상 가정을 직접 찾아가 꾸러미를 건네

며 안부를 살핀다. 꾸러미는 산출이지만 방문은 도달과 강도를 재는 기회다. 누가 지난해

에도 받았는지, 올해 형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명절 뒤에 다시 찾아가야 할 집은 어디인

지를 방문자가 적어 두면 한 번의 전달이 관찰망이 된다. 이탈리아 글이 아쉬워한 바로 그

기록이다.

🔒  심층 — 식품 나눔의 다음 경쟁력은 '몇 상자'가 아니라 '겹침과 빈칸을 아는 기

록'이다 (이탈리아·한국 · 이번 주)

왜 중요한가. 식품 나눔은 기업 사회공헌에서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다. 명절이면 전

국에서 꾸러미가 나간다. 이탈리아 분석이 보여 주는 것은 규모가 커질수록 겹침과 빈칸

이 함께 커진다는 사실이다. 여러 기업과 기관이 각자 꾸러미를 보내면 접근하기 쉬운 가

구에 몰리고, 기록이 없는 가구는 계속 비어 있다. 여러 경로의 자원은 더할 수 있어도 받

은 사람의 수는 그냥 더할 수 없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차별화는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미 받았고 누가 빠졌는지를 아는 쪽에서 나온다. 프로제토

아르카가 숙소를 나간 뒤의 경로까지 추적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승자와 패자. 앞서가는 쪽은 전달을 관계로 바꾼 곳이다. 양주의 방문 전달, 밀라노 시와

공동 설계를 하는 아르카처럼 받는 사람을 다시 만날 구조가 있는 단체는 필요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안다. 선불카드처럼 선택권을 주는 방식도 받는 쪽의 존엄을 지킨다는 점에서

앞서 있다. 뒤처지는 쪽은 사진과 상자 수로 보고하는 단발형 나눔이다. 같은 동네에 여

러 기업이 같은 주에 꾸러미를 보내 한 가구가 세 번 받고 옆집은 한 번도 못 받는 일이

생겨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

한국 적용. 이마트가 양주에서 2011년부터 이어 온 협약처럼 한 지역과 오래 묶인 파트

너십은 기록을 쌓기 좋은 조건이다. 명절 나눔을 운영하는 기업은 다음 명절부터 두 가지

를 해 볼 수 있다. ① 전달 뒤 2주 안에 방문자가 적은 안부 메모를 협의회와 함께 모아

'명절 뒤 다시 찾아갈 집' 목록을 만든다. ② 같은 지역에서 나눔을 하는 다른 기업·기관

과 명단 중복을 확인하는 창구를 협의회에 요청한다. 상자 수는 그대로여도 보고서의 내

용이 달라진다.

함정. 기록을 강조하다가 받는 사람을 심사하고 감시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명절 안

부 방문이 '자격 확인'처럼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은 문을 닫는다. 개인정보를 기업이 직

접 쥐는 것도 피해야 한다. 기록은 지역 협의회와 행정복지센터 쪽에 두고, 기업은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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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과만 받는 구조가 맞다. 또 아르카의 사회적 가치 배수 같은 자체 산정치는 방법이

공개되지 않은 한 비교 근거로 쓰기 어렵다.

출처: Percorsi di Secondo Welfare (이탈리아, 2026-09) — La filiera della solidarietà alimentare

tra capillarità, frammentazione e diritto al cibo · Vita.it (이탈리아, 2026-09) — In un anno oltre

45mila persone aiutate da Progetto Arca · 복지타임즈 (한국, 2026-09) —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이마트 양주점, 한가위 맞아 취약계층 166세대에 '희망나눔꾸러미' 전달

6. 빈 의자를 치우고 진짜 자리를 냈다 — 제노바의 한 가족 재단은

18~25세 자문위원에게 연 2,000유로를 주고, 서울의 20대는 간접비

에 가장 너그러웠다

이탈리아 재단 연합체 아시페로는 몇 년 동안 총회와 행사장에 빈 의자 하나를 놓았다. '미래의 의

자'라고 불렀다. 지금 내리는 결정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상징이었다. 제

노바의 에도아르도 가로네 재단은 그 빈 의자에 사람을 앉히기로 했다. 아쇼카 이탈리아와 함께

18~25세 청년 8~12명으로 된 청년 자문위원회를 꾸리는 공모를 열었다.

임기는 3년, 한 해 10회 안팎의 회의에 참석하고 전체 일정의 75% 이상에 나와야 한다. 재단은 위

원 한 사람에게 한 해 2,000유로(세전)를 지급한다. 학력이나 전문성은 묻지 않고 동기와 호기심,

자기 지역을 비판적으로 보는 눈을 본다. 첫해는 재단의 사업과 의사결정 과정을 익히는 데 쓰고,

그 뒤로 사업 방향에 권고와 제안을 낸다. 지원 마감은 10월 30일이다. 재단은 지난해 창립 20주년

을 맞았고 최근 운영진 세대교체도 마쳤다.

서울에서는 다음 세대가 나눔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지난 호에 짧게 전

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기빙코리아 2026 심포지엄 후기가 이번 주 공개됐는데, 질의응

답에서 20대가 모든 항목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단체의 간접 활동 비용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소개됐다. 연구소 부소장은 가능성 세 가지를 들었다. 20대가 직접 서비스

가 아닌 분야에 기부해서일 수 있고, 간접비도 필요하다고 보는 성숙한 기부자층일 수 있으며, 인건

비와 행정 문제를 비영리 노동자의 처지에 자기 삶을 겹쳐 봤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인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기부자 김강석 블루홀(현 크래프톤) 공동창업자는 비영리 단체가 기부자에게 원하는

성과를 먼저 묻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단체가 무엇을 바꾸려 하는지 먼저 말하고, 뜻대로 되지 않

았던 일과 그 이유까지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팩트얼라이언스의 커뮤니티 담당은 1년

나눔이 문화가 될 때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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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약 400번 사람을 만나고 이사회 논의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는데, 3~4년 계속하자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다고 했다. 아름다운재단 공익사업팀은 '연결성'을 성과 목표로 적자 오리엔테이션 좌

석 배치부터 바뀌었다고 전했다.

근거 — 지난 4주 동안 사업비에 묶이지 않는 운영비·간접비 지원을 다룬 기사는 한국·

이탈리아·영국·미국·아시아의 사회공헌 전문 매체 16곳에서 28건이었고, 주마다 6~8

건으로 고르게 이어졌다.

한국 시사점 — 20대가 간접비에 너그럽다는 결과는 한국 모금 현장의 오랜 금기를 건드

린다. 단체들은 '후원금 100% 현장 전달'을 약속하는 문구로 기부자를 안심시켜 왔고, 그

문구가 단체의 인건비와 기록·연결 같은 보이지 않는 일을 지워 왔다. 9월 16일 서울글로

벌센터에서 발표된 이번 연구는 그 금기가 다음 세대에서 먼저 풀리고 있을 가능성을 보

여 준다.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도 이것은 구체적인 질문이다. 사내 모금과 매칭 기부

를 설계할 때 20대 임직원에게 '운영비를 함께 내는 기부'라는 선택지를 열어 둘 수 있다.

가장 먼저 반응할 집단이 어디인지 이 조사가 알려 준 셈이다.

🔒 심층 — 다음 세대를 '기부자'가 아니라 '결정하는 자리'로 부를 때 간접비의 언어

가 바뀐다 (이탈리아·한국 · 이번 주)

왜 중요한가. 재단과 모금 단체는 오랫동안 청년을 미래의 기부자, 곧 설득 대상으로 봤

다. 가로네 재단의 결정은 청년을 지금의 결정 과정에 앉힌다는 점에서 다르다. 보수를

주고, 임기를 정하고, 참석 요건을 걸었다는 것은 이것을 행사가 아니라 제도로 만들겠다

는 뜻이다. 서울의 조사 결과는 그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간접 증거다. 20대가 간접

비를 더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결정의 자리에 앉을 때 재단의 돈도 사업비 중심에서 조직

을 키우는 돈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세대교체는 사람이 바뀌는 일이면서 돈의 모

양이 바뀌는 일이다.

승자와 패자. 앞서가는 쪽은 청년의 자리를 비용을 들여 제도화한 재단과, 과정과 실패를

공개하는 단체다. 임팩트얼라이언스처럼 이사회 논의까지 기록을 쌓아 온 곳은 투명성을

이미 자산으로 갖고 있다. 가로네 재단은 아쇼카 이탈리아와 손잡아 선발과 운영의 신뢰

도를 높였다. 불리해지는 쪽은 '100% 현장 전달'을 약속해 온 모금 구조와, 청년을 홍보

캠페인의 얼굴로만 쓰는 재단이다. 간접비를 숨겨 온 단체는 그 문구를 거둬들이는 순간

설명할 말이 없다.

한국 적용. 2020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넓히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 재단과 공익법인 이사회에는 그런 장치가 드물다. 기업 재단이 이 흐름을

먼저 받아들이려면 ① 임직원과 지역 청년이 함께하는 청년 자문단을 두고 가로네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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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활동비와 임기, 참석 요건을 정한다. ② 그 자문단에 운영비 지원 비율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긴다. 간접비를 가장 너그럽게 보는 세대가 그 비율을 논의하는 자리에 있으면,

지원 구조를 바꾸는 명분이 조직 안에서 생긴다.

함정. 청년 자문단을 만들고 권한 없이 의견만 듣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다. 가로네 재단

도 자문위원회를 '자문·제안' 기구로 설계했다. 권고가 실제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해마다 공개하지 않으면 빈 의자가 채워진 의자로 바뀌었을 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 또

서울 조사의 20대 결과는 연구진 스스로 원인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으니, 이를 '청년

은 간접비에 관대하다'는 단정으로 홍보에 쓰면 안 된다.

출처: Vita.it (이탈리아, 2026-09) — Filantropia e giovani, non più sedie vuote ma board pieni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한국, 2026-09) — [행사후기]기빙코리아 2026 우리가 말하는 성과,

기부자가 바라는 변화

이번 주에 눈에 띄었으나 한 꼭지로 세우기에는 아직 얇은 것들이다. 방향이 분명해지면 다음 호에

서 다시 다룬다.

게이츠 재단, 10년 동안 5억 달러를 쓴 미국 빈곤 대응 사업을 접고 인공지능에 걸었다 (미국) —

게이츠 재단은 2016년부터 약 5억 달러를 들인 미국 경제 이동성 사업을 지난해 10월 사실상 닫았

다. 재단 자체 추산으로 이 사업은 22억 달러어치의 사회안전망 급여를 이끌어 내고 저임금 노동자

10만 명의 일자리 질을 높였으며 14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급여를 받게 도왔다.

그 자리를 다른 재원자들과 함께 7년 동안 10억 달러를 모으는 투자 조직이 대신한다. 이직, 가족의

질병, 주거 불안 같은 삶의 고비마다 개인 맞춤 인공지능 도구로 급여 신청과 신용 회복, 구직을 돕

는 구상이다. 비판자들은 빈곤처럼 복잡한 문제에는 기술보다 인내하는 자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

다. 사회공헌 담당자라면 '기술로 절차를 줄여 주는 지원'과 '관계와 옹호로 구조를 바꾸는 지원'이

서로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미국, 2026-09) — Gates closed down a half billion anti-

poverty effort and instead banked on AI

중남미 10개국에서 시민사회를 옥죄는 법이 늘고 있다 (중남미) — 톰슨 로이터 재단과 권리옹호

단체 푼다메디오스가 중남미 10개국을 살핀 보고서가 네 가지 위험을 꼽았다. 작은 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행정 부담을 걸고 사소한 위반에도 법인 자격을 정지하는 방식, 외국 자금을 받는 단체를

따로 등록시키는 법, 안보를 명분으로 한 재원 통제, 그리고 낙인이다. 엘살바도르는 2025년 5월

먼저 온 단서 — 짧게 짚어 두는 것들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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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부금에 30% 세금을 매기는 법을 도입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공익 옹호 단체를 기업 로비

스트와 같은 등록 대상으로 묶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 호들에서 이어 온 '시민사회 활동 공간

이 좁아질 때 조직들이 무엇을 만드는가'라는 이야기가 중남미에서 법 조항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출처: Alliance magazine (영국, 2026-09) — Latin America 'excessively controlling' civil society

through hostile laws

떠날 날을 정해 두고 들어가는 재단 (인도) — 인도 미디어 기업가 로니 스크루발라가 세운 스와데

스 재단은 마하라슈트라주 라이가드 지역 약 2,000개 마을에서 50만 명 안팎에게 닿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재단의 방식은 마을이 먼저 자기 개발위원회를 꾸리고 5년 계획을 스스로 쓰게 하는 것이

다. 이 합의 과정에만 1년이 걸리기도 한다. 목표는 7~8년 안에 재단이 필요 없어지도록 마을과 지

방정부에 운영을 넘기는 것이다. 주민이 직접 구덩이를 파서 화장실 한 곳당 약 2,000루피를 아꼈

고, 그 돈으로 예산보다 20% 많은 화장실을 지었다. 스크루발라는 이 절감액이 서류로는 증빙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업 사회공헌이 증빙 문서로 성과를 재는 관행을 비판했다.

출처: Pioneers Post (영국, 2026-09) — In rural India, media mogul Ronnie Screwvala tests

whether charity can have an exit plan

동네 단체에 무료 법률 상담을 여는 시민참여 박람회 (독일) — 독일 작센주 농촌지역 단체연합이

10월 2일 부르첸에서 15회째 시민참여 전문가 대회를 연다. 유급·무급 활동가가 함께 새 참여자

모집과 모금, 법률 문제를 다루고, 단체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질문을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

담할 수 있는 창구를 따로 둔다. 참가는 무료이고 신청은 9월 30일까지였다. 작은 단체를 위한 법률

·행정 상담을 한자리에 모으는 방식은 국내 자원봉사센터나 중간지원조직이 기업 프로보노와 연결

해 볼 만한 형식이다.

출처: Fundraiser-Magazin (독일, 2026-09) — 15. Engagement-Fachtag Sachsen

보험사 재단의 사회상, 953건이 몰렸다 (스페인) — 스페인 보험사 마프레의 재단이 올해 사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여러 나라에서 953건의 후보가 들어왔고 상금 총액은 16만 유로, 시상은 10월

8일 마드리드다. 사회적 영향 부문 수상자인 아유다메3D는 3D 프린팅으로 맞춤형 보조기구를 만

들어 무료로 나눠 주는 단체로, 2023년 이후 70여 개국에 의수 747개를 전했고 지난해에만 330개

를 보냈다. 교통사고 척수 손상 예방 교육을 35년 넘게 해 온 단체도 함께 상을 받았다. 기업 재단의

시상 제도가 현장 단체를 발굴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출처: Compromiso Empresarial (스페인, 2026-09) — Teresa Perales, Aesleme, Cortijo Guadiana

y Ayúdame3D, Premios Sociales Fundación Mapf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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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자원봉사 전문가 500명이 'AI 시대 시민사회'를 묻는다 (한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자원봉사포럼이 9월 22일 국제 교류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10월 29~30일 제17회 동아시아 시민사회·자원봉사 국제포럼을 함께 연다. 한국·중국·일본의 시

민사회·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가 5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주제는 'AI 시대 시민사

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회'다. 자원봉사 인프라에 인공지능이 들어올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기업 사

회공헌 담당자가 이웃 나라의 사례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출처: 복지타임즈 (한국, 2026-09) —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자원봉사포럼, 국제 교류 및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① '가운데'를 먹여 살리는 돈은 어디에도 배정돼 있지 않았다

이번 호의 여러 소식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돈을 내는 쪽과 도움을 받는 쪽 사이, 봉사하려는 사

람과 봉사가 필요한 단체 사이의 '가운데'다. 영국의 프로보노 중개 기관은 한 해 6,000명 가까운

이사와 전문 봉사자를 연결하면서도 해마다 20만 파운드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을 뻔했다. 이유는

기관 스스로 설명했다. 재원자들이 특정 지역과 특정 대상을 겨냥한 성과를 원하면서, 모든 단체에

두루 쓰이는 중개 기능은 어느 재원자의 과녁에도 들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33개국 자선단체 조사에서 셋 중 하나가 적립금을 헐었다는 결과도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 사업비

는 있어도 조직을 버티게 하는 돈은 부족하다. 이탈리아 식료품 지원망에서 겹침과 빈칸을 아는 사

람이 없는 것도, 경로마다 물자는 있지만 경로를 잇는 기록에는 아무도 돈을 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 사례를 한 문장으로 묶는 연결고리는 분명하다. 재원의 조건이 '눈에 보이는 산출물'에 묶여

있고, 가운데의 일은 산출물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회공헌 예산표에 중개·기록·운영비를 독립 항

목으로 세우는 것이 이번 주 사례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변화다.

② 몇 명에게 건넸는지와 무엇이 이어졌는지는 다른 숫자다

이번 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숫자는 입구의 숫자다. 후견인 4,588명, 매칭 8,033건, 식료품 수혜

290만 명, 봉사 1만 시간이 그렇다. 그리고 거의 모든 글이 그 숫자 바로 뒤에 '그러나'를 붙였다. 이

탈리아 후견 점검은 아이가 이송되면 관계가 끊긴다고 했고, 식료품 분석은 누구의 식탁이 달라졌

는지 모른다고 했으며, 미국의 봉사 설계자는 같은 1만 시간도 가치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서울의 기부 심포지엄에서는 관계와 만남 같은 보이지 않는 활동이 성과의 기반이라는 연구가 나왔

다. 네 곳이 서로를 인용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결론에 닿은 이유는 측정 대상이 같아서다. 모두 사

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지를 재고 싶어 했고, 지금의 보고 체계는 그 시간

편집장의 글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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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지 않는다. 사회공헌 담당자가 다음 보고서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전환점 하나를

따로 세는 일이다. 두 번째 봉사에 온 사람의 비율, 담당자가 바뀐 뒤에도 이어진 관계의 비율 같은

숫자가 그것이다.

③ 자리를 내준다는 것은 결정의 일부를 내준다는 뜻이다

이번 호의 마지막 흐름은 자리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보건 재단은 주민이 정부의 의제를 함께 정하

는 구조에 돈을 대겠다고 했고, 이탈리아의 한 지방정부는 민관 연결망을 공모의 조건으로 걸었다.

제노바의 가족 재단은 빈 의자 대신 보수와 임기를 갖춘 청년 자문위원회를 만들었고, 인도의 한 재

단은 7~8년 뒤 떠날 것을 전제로 마을이 스스로 계획을 쓰게 했다. 반대편에서는 중남미 10개국이

시민사회에 행정 부담과 등록 의무를 지우며 자리를 좁히고 있다.

넓히는 쪽과 좁히는 쪽 모두 같은 것을 두고 다툰다. 누가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가다. 기업 사

회공헌은 대개 이 질문 바깥에 있다고 여겨 왔지만, 협약서에 누구를 공동 신청자로 적는지, 자문단

에 어떤 권한을 주는지가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한국의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이번 주가 남기

는 제안은 소박하다. 올해 프로그램 하나를 골라 그 사업에서 수혜자나 지역이 실제로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 줄로 적어 보는 것이다. 적을 것이 없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본 자료는 문화미래기획자 정헌영이 연구용으로 AI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2026년 10월 1주 · 전문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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